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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에서 호밀 파종시기 및 파종량에 따른 채종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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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호밀은 동계작물 중 추위에 가장 강하고 척박지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며, 출수가 빨라 이른 봄에 청초 생산이 가능하다. 재배면

적은 연간 3만ha 정도이나, 여기에 소요되는 종자는 거의 외국에서 도입되고 있다. 호밀 종자 수출국의 작황과 수입되는 종자

의 관리세균 검출 등으로 인한 반송 폐기 등으로 종자 수급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자의 안정적 수급과 사료

작물 종자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 호밀 종자의 국내 채종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파종 시기와 파종량에 따른 종자수량 

변화를 구명하여 국내 호밀 채종재배법을 개선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사료맥류 밭 포장에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행

하였다. 시험품종은 곡우호밀(조생종)을 사용하였고, 파종시기는 10월 16일(적파), 10월 31일(만파), 11월15일(극만파) 등 3
회 파종하였다. 파종량은 파종시기 별로 3, 6, 9kg/10a으로 3수준 처리하였다. 파종방법은 협폭파(휴폭 0.4m, 파폭 0.18m, 휴
장 4m)로 하였으며, 시비량은 질소-인산-칼리(60-90-70kg/ha)을 전량 기비로 시용하였다. 시험구는 라틴방격법 2요인 3수준, 
3반복으로 배치하였으며, 시험구당 면적은 5.8m2(1.2×4m)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출수기는 파종이 늦어질수록 지연되어 극만파에서는 적파보다 12일이 지연되었고, 파종량이 10a당 3kg에서 9kg 증가하면 출

수기가 1일 촉진되었다. 만파에 의한 출수기 지연 효과가 파종량 증가에 의한 출수기 촉진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장은 극만파에서 적기 파종보다 8cm 짧아졌고, 파종량이 9kg으로 증가하면 파종량 3kg에서보다 3cm 더 길어지는 효과가 

있었으며, 적파와 만파에서보다는 극만파에서 파종량 증가에 의해 초장이 길어지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복은 파종

이 늦을수록, 그리고 파종량이 적을수록 더 적게 발생하였다. 경수는 파종기가 빠르고 파종량이 많을수록 증가하였고, 이삭당

립수는 파종기가 늦어지고, 파종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천립중은 파종기가 빠르고, 파종량이 적을수록 증가하였다. 
종자수량은 적파에서는 파종량 3kg에서 수량이 10a당 328kg으로 가장 많았고, 만파와 극만파에서는 파종량 6kg에서 각각 

301kg, 269kg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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